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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벌에기운운동장, 더기울이는문재인정부
민주노총, 현대·기아차비지회 농성 지지 기자회견···노조, “농성 조합원 끌려나가지 않도록 울타리 치겠다”

민주노총이 현대-기아차 비정규직지회 

서울노동청 점거 농성에 힘을 실었다.

민주노총은 9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

방고용노동청 4층 농성장에서 ‘현대-기

아차 비정규직 투쟁지지, 비정규직 철폐 

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’을 열었다. 민

주노총은 “문재인 정부와 노동부는 이미 

재벌 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

들고 있다”라고 비판했다.

민주노총은 “노동부는 의도적인 직무

유기로 현대-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더 

방치해선 안 된다”라고 질책했다. 민주

노총은 ▲현대-기아차 직접 교섭을 통한 

정규직 전환 ▲재벌 비호 중단, 불법 파

견 처벌 ▲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

▲불법 파견 현행범 정몽구-정의선 구속 

등을 촉구했다.

현대-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

지난 9월 20일부터 불법 파견 처벌과 직

접 고용 명령 등을 요구하며 서울노동청 

농성에 들어갔다. 22일부터 대표자들이 

집단 단식을 시작했다. 지회는 26일, “이

번 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

면 농성장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

다”라는 ‘현대-기아차 비정규직 마지막 

입장서’를 발표했다.

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여

는 말에서 “현대-기아차가 지난 세월 누

린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은 비정규직 노동

자의 희생으로 만들었다”라고 지적했다. 

김명환 위원장은 “현대-기아차 불법파견 

문제에 노동부가 즉시 나서라”라고 촉구

했다.

 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

투쟁사를 통해 “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

자행하는 재벌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동

자 가운데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한

다”라며 “목숨을 건 노동자의 요구를 

더는 외면하지 말라”라고 경고했다.

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기자회

견에서 “문재인 대통령과 이재갑 신임 

노동부 장관은 이곳에 와서 재벌 적폐 청

산 의지를 밝혀달라. 현대-기아차 불법파

견 처벌 견해를 밝혀달라”라고 목소리를 

높였다.

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

치고 현대-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

간담회를 벌였다. 김호규 위원장은 “이

재갑 신임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

자들이 단식 농성 중인 이곳부터 찾아 

‘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역점을 두겠다’

라는 취임사의 진정성을 증명했어야 한

다”라고 비판했다.

김호규 위원장은 “금속노조는 농성하

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끌려나가지 않도

록 울타리 치겠다. 올해 안에 불법 파견 

문제를 결론 내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

확고한 입장이다”라며 조합원들을 격려

했다.

지회는 오는 10월 2일 서울노동청 앞에

서 사회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‘현대-기

아차 불법 파견 완전 종식 선언 기자회

견’을 열 예정이다.


